
철로 위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기차와 지하철은 결코 저절로 달리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

낮없이 철로를 점검하고 다듬는 궤도노동자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의 안전을 싣고 묵묵히 

목적지를 향해 달리는 기관사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우리의 여정

은 언제나 안전하게 이어진다.

철도는 19세기 영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퍼져 나갔다. 산업혁명의 상징이자 국가 발전

의 동맥으로 자리 잡은 철도는 궤도노동자의 손끝과 기관사의 책임감 위에서 움직여 왔다. 

한국 철도는 1899년 경인선 개통으로 첫발을 내디뎠다. 초기에는 임시 인부들이 철길을 놓

는 데 주력했지만, 열차 운행이 본격화되면서 궤도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노동자와 안전하게 

열차를 운행할 기관사의 역할이 필요해졌다. 일제강점기와 해방, 전쟁을 거치며 그들의 역

할은 더욱 중요해졌다. 전쟁으로 파괴된 철길을 복구하고, 산업화로 급증하는 수송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궤도노동자와 기관사들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나라의 동맥’을 잇고 움직이는 

일에 매달렸다.

오늘날 철도에는 첨단 장비와 자동화 시스템이 도입되었지만, 마지막 안전의 문턱은 여전히 

사람의 몫이다. 작은 균열 하나, 미세한 흔들림 하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궤도노

동자의 눈과 손끝, 기관사의 직감과 판단은 그 어떤 기술도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

달리는 기차와 지하철에는 그들의 땀과 발자국이 켜켜이 쌓여 있다. 철로를 지키는 궤도

노동자와 기관사들은 오늘도 보이지 않는 자리에서 국민의 안전을 묵묵히 책임지고 있다.  

이제 그들의 건강과 안전을 살필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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